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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집값 떨어진다’며 경비원 추모 현수막을 철거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집값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가?

1. 지난 3월 16일 아파트 관리자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일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걸린 추모 현수막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항의로

제거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보다도 집값이 더 우선되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2.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70대 남성 경비원은 3월 14일 관리소장 갑질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을 하였다. 이에 동료 경비원, 미화원들이 사고 직후 아파트

입구와 단지 안, 후문에 추모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나,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경찰과

구청 측에 현수막을 떼 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넣어, 아파트 입구의 현수막이

제거되었다고 한다.

3.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파트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 현수막을 하루도

설치하지 못하고 철거되는 현실은 한국 사회의 비정함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되며,

집값이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되는 모습에서 한국 사회의 급락하는 출생율 저하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생명의 존엄성보다 집값이 더 우선되는 부동산 공화국이

계속되는 한, 한국 사회의 미래도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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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는 아파트 경비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함께 애도하며, 해당 아파트에 일어난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3. 1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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